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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돌봄자 지원에 대한 탐색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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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Australia’s Carer Support 
-Focused on Family Carers Taking Care of the Elderly-

Jin Ah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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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돌봄자, 특히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관련 시책 및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 등을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
자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우리나라와 다른 호주의 특징 중 하나는 돌봄자들의 사회적, 경제
적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돌봄자인정법”이 2010년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가족의 범주를 직계가족만이 아니
라 실질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포괄하고 있다. 호주의 가족돌봄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간략
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돌봄자들에 대한 다양한 레스파이트 
케어와 상담의 제공,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의 마련, 레스파이트 케어의 다양화 및
확충, 그리고 가족돌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policies and services related to support for Australian
carers, especially family carers for the elderly, and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support provided 
for family carers of the elderly in Korea. The Australian system differs from that in Korea as the 'Carer
Recognition Act' (enacted in 2010) officially recognizes carers' social and economic contributions. In 
addition, the definition of 'family' used includes persons who provide care and immediate family 
members. An overview of support services for family carers in Australia highlighted the following. Carer
Recognition Act provides for various forms of respite care and counseling for carers, financial support, 
and assists carers balance the demands of caring and work. Based on these observations, we propose
that a systematic legal basis be devised to support family carers in Korea, to diversify and expand respite
care, and to expand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family c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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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돌봄의 책임이 사회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한 돌봄자(carer)는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1].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가족돌봄자들에 대한 지원에 주목하
고, 다양한 지원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돌봄자들에 대
한 적극적 지원방안을 펼치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가 호
주이다[2,3]. 2021년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Statistics, 이하 ABC) 보고에 따르면, 약 5명중 1명 정
도의 호주인이 장애를 가졌고,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
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관련
되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절반이 넘는 54.2%
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이었다[4].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을 돌보는 돌봄자들은 2백 6십 5만 명 정도로 조사되어 
모든 호주인의 약 1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리고 모든 돌봄 제공자 중 70.1%가 돌봄 역할
이 가족의 책임이라고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자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흥미로운 사실은 호주의 고령화 추세는 우리나라에 비
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1990
년대부터 고령자를 비롯하여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 등을 돌보는 돌봄자에 대한 지원을 전국 규모로 실
시하고 있다는 점이다[3]. 호주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시
설 케어로부터 재택케어, 지역케어로의 전환과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운동 등을 배경으로 돌봄자 지원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었다. 1985년에는 ‘재택케어 및 커뮤니티
케어법(Home and Community Care Act)’이 제정되
어, 재가‧지역케어 프로그램(Home And Community 
Care Program, 이하 HACC)이 시작되었다. 1997년에 
제정된 ‘고령자케어법(Aged Care Act)’에서 ‘돌봄자 지
원’이 중심으로 떠올라 다양한 시책들이 실시되었다. 그
리고 2010년에 ‘돌봄자 인정법(Carer Recognition 
Act 2010, 이하 CRA 2010)’을 제정하여 돌봄자는 사회
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공헌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6].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돌봄 대상자 중심의 돌봄 정책
이 진행되고 있어, 가족돌봄자(carer)에 대한 지원 서비
스 및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가족돌봄자들은 돌
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개인생활 활용의 어려움, 정
신적 스트레스, 다양한 가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어[7],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

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8], 가족들의 돌봄 완화를 위한 
지원이나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8,9].

이러한 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호주에서 1990
년대 후반부터 실시하고 있는 돌봄자 지원 관련 시책 및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이 늘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및 서비
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을 위한 지원 관련 시사점을 모색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호주의 관련 시책과 돌봄자 관련 서비스 등의 문헌 자
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돌봄자 지원 서비스
에 대해서는 Services Australia, Carer Gateway, My 
Aged Care 사이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2. 이론적 배경

2.1 돌봄자의 의미 및 범위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

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자와 관련한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노인시설에 입소하거나 일부 재가요양시설 프로그
램 이용에 있어서는 노인케어사정팀(The Aged Care 
Assessment Teams; ACATs)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
다[6]. 하지만 ‘RCA 2010’에서는 케어를 제공하는 돌봄
자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돌봄자란 
“장애를 가졌거나, 의료적 상태(임종(terminal) 또는 만
성적(chronic) 질병을 포함)를 가졌거나, 정신적 질병을 
가졌거나 또는 허약하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로 케어가 필
요한 다른 개인에게 개인적인 케어, 지원(support), 그리
고 도움(assistance)을 제공하는 개인”을 의미한다(RCA 
Part 1-5). 여기서는 또한 돌봄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의
미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돌봄자가 아
닌 개인은 서비스 계약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 하
에서 케어, 지원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거나, 또는 자선단
체, 복지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과
정에서 케어, 지원,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교육이나 훈련 과정에서 요구하는 한 부분으로서 케어, 
지원, 그리고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의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순하게 배우자, 사실상의 파트너, 부
모, 자녀 또는 개인의 다른 친척, 또는 개인의 후견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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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케어를 요구하는 개인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개인이 돌봄자는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
서 보자면, 돌봄자란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케어, 지원,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공하는 케어, 지원, 도움의 양과는 상관없으며, 계약 
관계 하에서 제공되는 케어, 지원, 도움은 포함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또는 교육이나 훈
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된 케어, 지원, 도움도 제외
되고 있다. 

2.2 돌봄자 현황
호주 통계청에서는 정기적으로 돌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Disability, 
Ageing and Carers, Australia: Summary of 
Findings’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 조사에 따르면, 호주 사람 약 9명 중 1명인 
10.8%가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노인에게 무급의 돌봄
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돌봄자가 남성 
돌봄자보다 많아, 모든 여성의 12.3%, 모든 남성의 
9.3%가 돌봄자였다. 15세 이상 전체 호주인의 3.5%인 
861,600명이 주 돌봄자(primary carer)이며, 주 돌봄자
들의 삶은 그들의 돌봄 역할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보인다. 주 돌봄자의 평균 연령은 54세이며, 
전반적인 돌봄자 연령은 51세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 돌
봄자 중 37.4%가 장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은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의 15.3%와 비교해 약 
2배 이상이다. 남성 주 돌봄자들의 44.3%가 장애를 가졌
으며 이는 여성 주 돌봄자가 35.0%인 것과 비교해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다. 남성 주 돌봄자의 7.2% 그리고 여
성 주 돌봄자의 6.8%가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주 돌봄자들은 대부분의 돌봄을 자신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녀들 그리고 부모 순인데 각각 36.6%, 27.1%, 
그리고 26.2%로 조사되었다. 

2.3 선진국들의 가족돌봄자 지원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을 돌보

는 가족돌봄자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경제적 지원과 시
간지원, 그리고 서비스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10].  경
제적 지원에는 돌봄수당이나 현금 급여와 같은 직접적 
현금 지급과 세금면제나 연금 크레딧 제공과 같은 간접

적 방식이 있다. 또한 시간관련 지원에는 휴가 사용이나 
근무시간의 탄력적 이용과 같은 제도와 레스파이트 휴가 
등이 포함된다. 서비스 지원에는 시설과 공공서비스, 지
역사회 기반 직접 서비스 제공이 있으며, 가족돌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상담서비스, 지지집단 조직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가족돌봄자 지원에 있
어서 유럽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방식으로, 미국과 일본
은 시간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0,11].  

OECD 주요국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제도로는 
육아휴직과 그 외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가 
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추가적인 휴가에는 연차휴가
와 아프거나 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포함
된다. 또한 아프거나 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가 있는데 유급과 무급 그리고 단기휴가와 장
기휴가로 구분된다[10].

3. 관련 제도의 변화

3.1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호주의 노인복지도 과거에는 시설 중시의 시책을 취했

으나 요양시설에 대한 지출 억제 및 시설 중시 시책에 대
한 비판이 높아져가면서, 1980년대 중반에재가케어․지역
케어 중시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3]. 재가케어 시
스템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생활의 원조라는 관점이며 이
러한 것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봄자
의 생활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12]. 1985년 ‘노인케
어개혁전략’(Aged Care Reform Strategy)이 시작되었
고, 재가케어 관련 법률을 통합한 ‘재가케어 및 커뮤니티
케어법’(Home and Community Care Act)이 제정되
었다[3].

1985년의 ‘노인케어개혁전략’은 매우 큰 개혁의 시작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1997년의 ‘노인케어
구조개혁’(Aged Care Structural Reform)으로 이어진
다.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명확한 형태로서 자리매김하
게 된 것은 1997년 개혁이라 할 수 있다[2]. ‘노인케어
법’(Aged Care Act 1997)에 기반한 ‘노인케어구조개혁’
은 시설케어, 재가케어, 그리고 돌봄자 지원이라는 세 가
지 시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
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제공받는 돌봄 전체의 약 74%를 
가족, 친구, 이웃주민 등의 비공식적 돌봄자들이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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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현실이 있었고, 재가 케어를 계속적으로 유지
하기 위해서는 돌봄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2]. 또한 1980년에 일어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운동을 배경으로 1990년대에 장애인들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대해서 돌봄자의 욕구와 권리를 인
정하도록 하는 로비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각지의 
장애인 단체나 네트워크가 모여서 호주 돌봄자 연합
(Carers Association of Australia, 현재의 Carers 
Australia)을 1993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이후 돌봄자
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돌봄자의 욕구에 
따른 시책 실시나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2]. 

3.2 200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몇몇 주나 준주가 돌봄자와 

함께, 돌봄자법의 제정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12]. 
2004년 호주에서 처음으로 돌봄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한 법률 ‘Carers Recognition Act’를 제정한 주는 서호
주 주(州)였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자의 사고 변화를 목
적으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돌봄자 헌장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실시, 즉 돌봄자는 존경과 존엄을 갖고 취급되어
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근이나 케어 플랜 작성에
서 고려되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퀸
즈랜드 주에서는 2003년 ‘Queensland’s Carer 
Recognition Policy’를 제정했고, 남호주 주는 2005년
에 ‘CRA’를 제정하고, 선두적으로 돌봄자헌장에 기반한 
케어와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였다. 2006년에는 준주
(Northern Territory)가 남호주 주와 거의 동일한 내용
의 ‘CRA & Northern Territory Carers Charter’를 
제정했다[12].

노인 돌봄에 있어서 돌봄자 지원은 연방 정부의 주도
에 의해 정비되어 왔지만, 장애인케어 영역에서의 돌봄
자 지원은 주 정부 서비스 형태로 대응해 왔다. 이 때문
에 돌봄자 지원의 종합적 정책화를 목적으로, 2009년에 
‘전국 돌봄 인정 프레임웍’(National Care Recognition 
Framework)이 제시되었다[2]. 이러한 움직임을 기반으
로 2010년 ‘돌봄자 인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돌봄자
의 공헌에 대한 인식이며 환기를 증대하기 위한 법으로, 
그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 마땅하며 사회적, 경제적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13]. 일부 주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돌봄자 인정법을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이 법률은 돌봄자에 대한 광범위한 그리고 포괄적
인 정의를 내리고, ‘호주의 돌봄자를 위한 성명’(The 
Statement for Australian’s Carers)이라는 형태로 그

들의 욕구를 보장하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책, 프로
그램,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자의 권리 존중에 대한 배
려를 의무화시킨 법률이기도 하다[3]. 

2011년에는 ‘전국 돌봄자 전략’(National Carer 
Strategy)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돌봄자 인정법’의 이념
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책정된 것으로, 돌봄자 지
원의 중점 6영역으로서 적절한 인정인식과 경의, 정보와 
접근, 경제적 안정, 돌봄자에 대한 서비스, 교육과 훈련, 
그리고 건강과 안정된 사회생활이 거론되었다[2].  

치매 대응과 관련해서도 돌봄자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
데, 2012년 4월에는 ‘노인케어 개혁 10년 계획-보다 오
래 살고, 보다 잘 살기’(the Living Longer Living 
Better; LLLB)를 발표했는데 이는 전국 규모의 노인 케
어 시스템 개혁이라 볼 수 있다[14]. 여기에서 호주 정부
는 치매를 국가의 최우선 건강 과제 9개 질환 중 하나로 
잡고 여러 가지 방침을 제시했다. 이 방침 중 하나에서 
가족이나 친구 등과 같은 비공식적 돌봄은 케어 계획에
서 빼놓을 수 없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
자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가끔 돌봄 역할로부터 해방
되어 휴식을 취하고, 자신을 보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
에 기반하여, 돌봄자 지원 시책의 충실을 진행하고 있다. 
계획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이 기
간 노인에 대한 재가케어를 늘리고, 소비자의 선택과 관
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돌봄자에 대
한 지원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다[14]. 

4. 돌봄자 지원 관련 내용

돌봄자 지원과 관련하여 돌봄자에게 제공되는 휴식과 
상담, 경제적 지원 그리고 일하는 돌봄자의 돌봄과 일 병
행을 돕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1 돌봄자의 휴식과 상담

4.1.1 레스파이트 케어
레스파이트 케어는 단기간 동안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돌봄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봄을 받는 사람
은 물론 돌봄자 모두 각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수 있다. 돌봄자의 욕구 및 자격요
건,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능한 서비스가 무엇인
가에 따라 몇 시간, 며칠, 혹은 더 길게 레스파이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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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장소는 자신의 집, 지역사회 또
는 노인 케어 홈이다. 또한 사전에 계획하고 이용도 가능
한데 예를 들면 여행을 계획한다거나 참석해야 할 약속
이 있을 경우이다. 돌봄자가 계획하지 않았던 병원 체류 
등의 경우처럼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용이 가능
하다[15]. 돌봄자를 대신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지인·이웃 등 비공식적인 경우도 있고, 공식적
인 돌봄 노동자에 의한 경우도 있다[3].  

호주 노인, 그들의 가족 그리고 돌봄자들은 웹사이트
나 컨택 센터를 통해 My Aged Care(이하 MAC)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노인 케어 서비스 유형, 이
용 자격, 노인 케어 서비스 제공자, 노인 케어 서비스에 
대한 예상 비용, 그리고 받고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등
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16]. 여기에 소개된 레스파이
트 케어는 긴급 레스파이트(emergency respite), 커뮤
니티 레스파이트(community respite), 거주지 레스파
이트(residential respite)가 있다. 이 중에서 커뮤니티 
레스파이트는 Commonwealth Home Support 
Programme(CHSP)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자격이 인
정된 사람들이 대상이다. 커뮤니티 레스파이트는 어떤 
일상의 업무나 활동에 있어서 가끔 돌봄자 지원이 필요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간, 야간 혹은 주말동안 활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티 레스파이트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센터 기반 레스파이트(centre-based respite), 
코티지 레스파이트(cottage respite), 플렉서블 레스파
이트(flexible respite)가 포함된다. 먼저 센터기반 레스
파이트는 주간 동안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다른 사
람들과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데이센터, 클럽 또는 거주지 셋팅에서 행해
진다. 주간 레스파이트는 자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까지 운영되며 센터로부터의 송영을 포함할 수 있다. 코
티지 레스파이트는 하룻밤(overnight) 또는 주말 동안
(over a week)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또는 호
스트 패밀리(host family)의 집에서, 한번에 2,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플렉서블 레스파이트는 하루 혹은 밤중
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집이나 지역사회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돌봄자가 짧은 휴식을 취
할 수 있도록 유급 돌봄자가 집에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긴급 레스파이트는 주 돌봄자의 죽음, 
주 돌봄자의 중대 질환, 돌봄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
람을 돌보기 어려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노인 케어 홈에서의 거주지(residential) 레스
파이트는 한번에 며칠부터 몇 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거주지 레스파이트는 대부분의 과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돌봄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매우 적합하다. 단
기 체류 동안, 노인 케어 홈 영구 거주자들과 같은 돌봄
과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방이 주어지고 식사, 세탁, 
그리고 사회활동과 같은 호텔형 서비스들과 함께 개인적 
그리고 돌봄 욕구에 맞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거주지 
레스파이트는 ACAT 사정에 기반하여 낮거나 혹은 높은 
수준의 돌봄을 받게 된다 [15]. 레스파이트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ype     Contents
Emergency 

Respite
Can be used free of charge when carers cannot 
provide care due to an emergency.

Centre-Based 
Respite

Often runs from 10am to 3pm and may include 
transportation to and from the centre. Provides 
opportunities to talk and interact with others 
in day centres, clubs, and residential settings.

Cottage Respite
Available at overnight or on weekends, in the 
community or at the home of a host family. It 
can be used for 2-3 days at a time.

Flexible Respite
Can be used during the day or night, with a 
paid caregiver visiting the home so that the 
carers can take a short break

Residential 
Respite

Available for days or weeks in an aged care 
home. The level of care provided varies 
according to ACAT assessment and can be 
used for up to 63 days within one fiscal year. 
With permission, it can be extended up to 21 
days at a time.

Table 1. Respite Care

4.1.2 상담과 지원
돌봄자들은 상담, 또래 지원(peer support), 레스파

이트 케어, 홈 헬프 등의 광범위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Carer Gateway는 호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돌봄자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데, 온라인, 
전화 그리고 대면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한다. 2015
년 웹 사이트와 전화 라인으로 처음 소개되어 돌봄자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찾고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2020년 4월부터는 대면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 정부와 전국에 있는 Carer 
Gateway service providers로 불리는 헬스와 돌봄자 
조직들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17]. Carer 
Gateway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상
황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지식, 경험을 나눌 수 있는 
‘In-person and online peer support groups’, 돌봄 
역할에 도움을 줄 계획된 레스파이트나 교통 서비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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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용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 ‘Tailored support 
package’, 스트레스, 불안, 슬픔 등을 느낄 때 상담사와 
집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상담이 가능한 ‘In-person and 
phone counselling’, 개인의 경험이나 욕구를 반영하
기 위한 혹은 개인적인 목표를 규명하거나 이러한 목표
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문적인 코치와 
직접 만남이나 온라인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In-person and online self-guided coaching’, 이외
에도 긴급 레스파이트에 대한 접근, 웰빙이나 법적 책임
들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강좌들도 마련되어 있다
[18]. 

4.2 경제적 지원
돌봄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서, 돌봄자 급여

(Carer Payment), 돌봄자 수당(Carer Allowance), 돌
봄자 보조금(Carer Supplement), 돌봄자 조정 급여
(Carer Adjustment Payment), 장애아 보조급여(Child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가 있다. 이외에도 25
세 이하의 돌봄자를 위한 수당지원과 아동을 돌볼 때 지
급되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19]. 여기서는 노인 돌봄자와 
관련된 지원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돌봄자 급여는 장애를 가졌거나, 심각한 의료적 
상황에 놓인 사람, 혹은 허약한 노인을 지속적으로 돌볼 
때 제공되는 수입 지원 수당이다. 돌봄자 수당은 2주에 
한번 지급되는 소득보장으로 장애를 가졌거나, 의료적 
상황에 놓인 사람 또는 허약한 노인에게 추가적인 일상 
돌봄을 제공할 때 지급된다. 돌봄자는 돌봄자 급여와 돌
봄자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만약 돌봄자 급여를 
받더라도 일주일에 최대 25시간까지 일하거나 공부하거
나 훈련받을 수 있으며, 이 25시간에는 식사 시간과 이동
시간이 포함된다. 또한 돌봄자나 돌봄자의 파트너가 일
하고 있으면서 돌봄자 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근로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돌봄자 보조금은 연간 급여
(annual payment)이다. 장애인이나 의료적 상황에 놓
인 사람을 돌볼 때 비용 충당에 도움을 준다. 돌봄자 급
여 또는 돌봄자 수당을 받고 있다면 돌봄자 보조금을 받
을 것이며 이것은 매년 7월 1일 지급된다[18]. 

4.3 돌봄과 일 양립
돌봄과 일 양립에 관한 제도는 2009년 3월에 제정된 

페어워크법 (Fair Work Act 2009)에 의해 규정되어 있
다[6]. 본 법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장 관련 제도에서 유
연한 근무 방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소한 12개월 동안 전업 혹은 파트 타임으로 일한 
근로자여야 하며,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
진 장기 임시고용인도 자격이 주어진다. CRA 2010의 
의미에서 돌봄자에 해당하는 근로자, 부모 혹은 학령기
나 청소년기 아동을 돌보는 책임을 가진 근로자 등이 유
연한 근무 방식을 요구할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해당된
다[20]. 

돌봄자들을 위한 제도를 보면 ‘유급 개인적/돌봄자 휴
가’(Paid personal/carer’s leave), ‘무급 돌봄자 휴
가’(Unpaid carer’s leave), ‘유급 혹은 무급 특별 휴
가’(Paid or unpaid compassionate leave)를 들 수 
있다. 

‘국가 고용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NES)에서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최소 10
가지 고용 지원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유급 개인적/
돌봄자 휴가’(Paid personal/carer’s leave), ‘무급 돌
봄자 휴가’(Unpaid carer’s leave), ‘유급 혹은 무급 특
별 휴가’(Paid or unpaid compassionate leave)가 포
함되어 있다. 개인적 휴가라고도 알려진 ‘병과 돌봄자 휴
가’(Sick and carer’s leave)는 개인적 질병, 돌봄 책임
과 가족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휴가
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급 개인적/돌봄자 휴
가는 최소한 1년에 10일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파트 타
임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에 따라 매년 10일에 비례해
서 주어진다. 유급 개인/돌봄자 휴가를 사용할 때 최소 
요구 사항은 근로자가 해당 기간 동안 일했을 일반 시간
에 대해 기본 급여율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
로자는 자기 자신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개인적 질환, 부상 혹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
치는 예상치 못했던 긴급 상황 때문에 그들의 직계 가족
이나 가구원들을 돌보거나 지원해야 할 경우에 개인적/
돌봄자 휴식을 가질 수 있다. 

무급 돌봄자 휴가는 임시고용인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
자가 가질 수 있는데, 질병, 부상 또는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때문에 근로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구원에게 돌봄이
나 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2일의 무급 휴가를 얻는다. 근
로자는 각 상황에 있어서 최대 2일 연속으로 단일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사용하거나 혹은 고용주와 합의해서 
분리된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시고용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장례 휴가
라고도 알려진 특별 휴가를 갈 수 있다. 특별 휴가는 근
로자의 직계 가족이나 가구원이 사망하거나 또는 삶을 
위협받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을 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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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다른 친척들, 예를 들면 사촌이나 삼촌, 숙모 
등을 위해서도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
들이 근로자의 가구원이거나 혹은 근로자의 고용주와 합
의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 휴가는 단일 연속적
인 2일 동안, 하루씩 2번 분리해서, 혹은 근로자와 고용
주가 합의한 어떤 분리된 기간에라도 갈 수 있다. 근로자
가 특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 
근무했을 정상적 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기본 급료로 직
원에게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임시고용인은 어떠한 유
급 개인적/돌봄자 휴가 혹은 유급 특별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급 돌봄자 휴가 혹은 무급 
특별휴가는 주어진다[20].

5. 한국의 가족돌봄자 지원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자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가족돌
봄휴직, 가족돌봄휴가제도, 유연근무제를 들 수 있다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에서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
로 인해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
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된다[21]. 이러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는 고용보험에서 휴직급여가 지급되는 육아휴직제도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기업 및 근로자 입장에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7].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22
조의 3에서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
축 신청을 허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제 시행 대상을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
대했다[22]. 유연근무제는 근로 시간이나 근로 장소에 대
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23], 70년대 이후 주요 선
진국에서 가족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으
며, 가족 간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 가족 간 갈등 감소 및 
직장에서의 일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
적되었다[10].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 도입비율

은 낮아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여섯 개의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한 사업장은 38.5%였으며, 재택근무나 
원격근무와 같은 근로 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 도입비율
은 각각 6.7%, 7.2%로 나타났다[24]. 

이외에도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가족돌봄자 지
원을 찾아볼 수 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 돌봄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종전에는 6일이었으나 2021년 하반기부터 8일로 연
장하였다. 돌봄가족이 휴가를 갈 때 치매노인을 돌봐주
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22]. 또한 가족 내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수급대
상자에 대한 보상방안으로 가족요양제도가 시행되고 있
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
를 제공받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와 도서 산간벽지 
등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여 급
여수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급여형태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25].   

6.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의 돌봄자 지원 관련 제도 특히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호주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노인, 장애인 등에게 돌봄을 제공
하고 있는 돌봄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돌봄자의 범위도 매우 넓어 통상 가족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자 인정법’에서는 가족 이외의 
사람들도 포함된다. 호주에서는 1997년 제정된 ‘노인케
어법’을 통해 돌봄자지원이 강조되었고 여러 가지 시책
들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돌봄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공
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돌봄자 인정법’이 2010년에 
제정되었다. 이러한 ‘돌봄자 인정법’을 구체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 ‘전국 돌봄자 전략 2011’이 책정되었다. 또한 
돌봄자 지원과 관련하여 치매 전략에서도 밝히고 있다.

돌봄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크
게 3가지 내용을 들 수 있다.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
한 돌봄자에 대한 휴식(레스파이트 케어)과 상담, 경제적
인 지원 그리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레스파이트 케어)과 상담에
는 ‘노인케어법’에 기반한 플렉서블 레스파이트, 센터에
서의 레스파이트, 코티지 레스파이트, 거주 시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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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파이트, 그리고 긴급레스파이트가 있다. 또한 Carer 
Gateway를 통해 온/오프 라인 상담 및 대면서비스 또한 
이용 가능하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돌봄자 급여, 
돌봄자 수당, 돌봄자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
고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가나 유연
한 근무 환경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돌봄휴가, 
무급휴가, 특별휴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페어워크법’에 기반하고 있다. 상근이나 파트 타임 근로
자도 사용할 수 있는데 무급휴가와 특별휴가는 임시고용
인도 사용가능하며 기간은 보통 10일이다. 유연한 근무
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돌봄자 인정법’에서 정의한 돌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주에게 근무시간이나 근무지 
등의 변경과 같은 유연한 근무에 대한 요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호주의 가족돌봄자 지원 관련 제도 및 내용에 
기반하여 우리나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에 대
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경우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고 하는 범위를 확대시켜 반드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돌봄자로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돌봄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아직 명확히 마
련되어 있지 않다[26]. 돌봄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아가 돌봄자 범위
를 확대시켜 반드시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친척 등
이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들도 돌봄자로 인정하고 
앞으로의 정책이나 서비스 구상에 있어서 포함시켜 생각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가족돌봄자 휴가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 및 
기간의 확대 적용을 우리나라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현
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가족휴가제가 실시되고 있
지만 이것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
는 가족은 많지 않다. 실제로 치매 등급 인정자 기준으로 
치매가족 휴가제 이용률은 연평균 0.16%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27]. 또한 기간도 2021년부터 6일에서 8일
로 연장했으나, 충분한 기간이라 보기 어렵다. 긴급 상황
이나 돌봄자의 짧은 휴식을 위해서는 단기보호서비스 확
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9,28]. 돌봄자 휴가와 관련해
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호주
처럼 돌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세 번째, 가족돌봄자에 대한 레스파이트 케어 서비스

의 다양화 및 확충이 필요하다. 돌봄자의 소진을 방지하
고돌봄 부담을 완화시켜서 돌봄을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돌봄자의 휴식 및 안녕을 도모하기 위
한 다양한 레스파이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하
다[29]. 호주처럼 다양한 레스파이트 케어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의 돌봄자들도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만의 시간과 일상을 누릴 수 있도
록 좀 더 다양한 차원의 휴식 서비스에 대한 개발과 제공
이 필요하다.

네 번째, 일하는 가족돌봄자에 대한 현행 돌봄휴가제
나 돌봄휴직제도를 좀 더 확대 실시하고, 유급돌봄휴직
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10]. 돌
봄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
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경우 임시고용인
이라도 무급휴가나 특별휴가를 가족 등의 돌봄이나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상근자의 
경우 유급 또는 무급의 돌봄자 휴가가 주어지는 점은 돌
봄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무급의 비공식적인 것으로 받
아들이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가족 돌봄이나 돌봄자의 헌신과 노력을 당
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러
한 기조를 바꾸어 공식적으로 돌봄자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에 대해 감사하고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갈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30].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가족요양비가 있
기는 하지만 대상과 액수가 제한적이다. 호주와 같이 돌
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 방안도 앞으로의 우리
나라 돌봄자 지원에 있어서 고려해 볼 상황으로 판단된
다. 돌봄자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상담이나 교육 등의 정
서적 지지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돌
봄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돌봄자 자신에
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고 돌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돌봄에 소요되는 경제
적, 사회적 비용 및 돌봄자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28].

본 연구는 호주의 돌봄자 지원 특히 노인을 돌보는 가
족돌봄자와 관련한 제도 및 내용에 대해 문헌 조사를 통
해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자 
지원과 관련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제한적인 문헌연구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호주와 우리나라의 가족돌봄자 지원 내용 및 관련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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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증적이며 다각적인 비교 분석에는 미치지 못하였
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반하
여 가족돌봄자 지원 제도 및 관련 내용을 다양한 연구방
법을 통해 비교분석하거나 그 내용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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